
 

 

 

 
두려움을 못 주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수석연구위원 

2020.07.13. 

 

 

 

北은 모욕하고 조롱… 美는 "미국 등쳐먹는 나라" 폄하… 중·러·일도 우리는 안중에 없어 

 

요즘 북한과 주변국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 

 

45 년이나 지속된 미·소 냉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 사람들에게 냉전시대에 서로를 어떻게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멸'로 소련을 보았고, 소련 사람들은 

'두려움과 존경'으로 미국을 봤다고 답했다고 한다. 두 나라 국민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두려움'이었다.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상대편이 자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북한과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북한을 볼 때 두려움과 경멸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폐쇄적인 집단이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미국 사람들이 소련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에 비해 더 클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기 때문에 동경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우리를 시기하면서도 

겉으로는 경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동에서 이런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 

좋겠지만, 북한 정권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남북 관계가 안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미·소 냉전시대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시대였지만 전쟁 없이 끝났다. 미·소 냉전시대에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양쪽 지도자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상호확증파괴전략' 

때문이었다. 어느 일방이 핵전쟁을 시작했다가는 공멸(共滅)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 시기에 미국은 3 만여 개, 소련은 4 만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했는데, 7 만여 개의 핵무기가 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음에도 미국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냉전은 전쟁 없이 끝났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물론이고 잠재적 핵국가 1 순위로 손꼽히는 일본 등의 

핵무장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저능아" 운운하며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북·중 

동맹을 재고하라고 요구하면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작년 7 월 러시아 정찰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리 전투기가 자국 정찰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한다. 일본은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4 년에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한반도 파병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의 경우에는 

금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질질 끌면서 우리를 겨냥해 "미국을 등쳐먹는 부자 나라"라고 

폄하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우리는 세계 11 위이고, 올해 국방비는 50 조원이 넘어서 세계 9 위이다. 우리는 

60 만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국들로부터 동네북 취급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의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손해날 것이 없다고 인식하여 우리를 마구 찔러대며,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미국만 없다면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한 이스라엘 장군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국민은 정신이 썩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정신이 썩어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시도했다가는 평양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고 

진정한 동맹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최소한의 억지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무나 흔들고 무시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 본 글은 7 월 11 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